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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공공지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ublic Support for performing art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Adhere to Art 

Activiti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김초하1

Cho Ha Kim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원을 경험한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이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공동체의식이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공지원,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

효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회수하여 얻

은 자료는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결과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4,5는 채택되었다. 또

한 공동체의식이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과 주관적 웰

빙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 또한 채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공지원

과 주관적 웰빙 그리고 공공지원과 예술지속의도의 사이에서 각각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7,8

도 채택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공공지원이 전반적으로 예술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

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공공지원과 공동체의

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탐험적 연구로써 이론적 가치가 있을 것

이다. 나아가 기존에 예술인의 심리적 기제를 탐구하고자 한 시도가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

구의 주제와 결과는 새로운 이론적 확장 모델을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공연예술, 공공지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

Abstract

This study verifies whether public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sense of the 

community of artists for performing artists who have experienced public support, and wheth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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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with art as a vocation.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was further investigated at an exploratory level.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anuary to March 2022 for professional artists over the age of 20 who are 

engaged in performing ar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Amos 20.0.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hypotheses 1, 4, 5 were adopted, which 

hypothesized that public support would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In addition, hypotheses 2 and 3, 

which hypothesized that a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would have a positive (+)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and hypothesis 6, which hypothesized that 

subjective well-being would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ir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were both adopted. Lastly, hypotheses 7 and 8 were also adopted, which hypothesized that they 

would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public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between public support 

and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respectively. Therefore,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indicating public support is generally perceived positively by artist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ave theoretical value as an exploratory study that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as perceived by performing artists. It is noteworthy that there was a lack of attempts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artists in the past, and the subject and results of this study may offer 

meaningful insight in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theoretical extension model.

Keyword : performing arts, Public Support,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Intention to Adhere to Art Activities

1. 서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수준 요인 중 ‘타 분야

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이 74.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는 전업 55.1%, 겸업 44.9%로 나타났고,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겸업)’를 조사한 결

과 ‘현재 예술활동에서 낮은 소득’이 42.6%,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이 33.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와 2018년에 보고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예술인이 예술활동으로만 생계유지를 하기 힘든 환경이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

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현황은 예술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이미 서광 [2]과 김태모 [3]의 연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바 있으며, 김현

종 [4]과 김초하 [5]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

라고 제시하였다.

공연예술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직접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이탈이 없어야 하며, 더 나

아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예술과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애착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라는 공동

체의식이 높아야 한다.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예술 환경과 생활여건이 좋고 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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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가 잘 이루어질 때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고양된 공동체의식은 예술인들의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정부의 지원은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동시에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노미양 [6]은 공공지원이 사업의 기회 제공과 커뮤니티 공간의 제공,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체 내 개별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들 간의 관계망이 두터워 지는데 기여한다고 제

안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예술학에서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이 서로 다른 동료들과 협력·상호작용

하여 집단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 상호의존성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협력과 공동체의식

이 증진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예측이 가능하며, 특히 타인과 협업하는 환경에서 종사하는 공연예술인의 공동체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연예술인들의 공동체의식을 탐구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과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

펴보고,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지원정책이 예

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탐색적 수준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공지원이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공동체의

식이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지원, 주

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지금까지 고찰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H1. 공연예술 공공지원은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동체의식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공연예술 공공지원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공연예술 공공지원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주관적 웰빙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공동체의식은 공공지원과 주관적 웰빙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 공동체의식은 공공지원과 예술지속의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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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2.2.1 공공지원

본 연구에서 공공지원은 김초하 [5]의 연구에서 예술인이 정부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

원으로 정의한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하며, 사회적 지지 척도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지원 [7]이 개발하고, 김미정 [8]이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김초하 

[5]의 연구를 참고 하였으며, 총 22문항을 설정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McMillan & Chavis [9]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속감, 영향관계, 욕구충

족, 친밀감의 공유 등으로 이루어진 예술인의 공통된 집단의식 상태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측정척

도는 McMillan & Chavis [9], Peterson & Speer & McMillan [10], 김경준 [11], 박가나 [12], 장수지 

& 김수영 & Kobayasi [13]의 측정 문항을 고동우 [14]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총 8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3 주관적 웰빙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인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등과 같은 주관적인 심

리상태를 주관적 웰빙 으로 정의한다. 3가지 하위요인 중 삶의 만족은 Diener & Emmons & Larsen 

Griffin [15]이 개발하고 조명한·차경호 [16]가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이정순 [17]이 사용한 도구를 참

고하였고,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척도는 Warr & Barter & Brownbridge [18]의 도구를 류연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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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정·번안하고 이정순 [17]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총 15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

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4 예술지속의도

본 연구에서의 지속의도는 예술활동을 일정기간 유지 또는 오래 계속하는 성질로써 예술지속의

도로 정의한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하며, 측정척도는 최영창·장영심 [20], 서희진 [21]과 이

동준 [22]의 측정척도를 류기형 [23], 오수학·송윤경·김현정·허미향·조정환 [24]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김초하 [5]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총 6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조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공공지원의 수혜를 경험한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공공지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

빙,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

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 중 정부지원을 경험

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20부를 배포하여 178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회수하여 얻은 자료는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실증분석

3.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연령, 학력, 전공분야, 활동

경력, 연간평균소득, 거주지역, 성별, 협회가입여부 등의 기술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178)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6

69

44

23

16

14.6

38.8

24.7

12.9

9.0

학력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재학

대학원 졸업

1

17

85

9

66

0.6

9.6

47.8

5.1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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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신뢰도평가에 

앞서 문항분석법에 의하여 각 개념별로 측정문항의 전체 합산치와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

들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지원의 하

위요인에서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지지 그리고 평가적지지 항목에서 각각 1개의 문항이 제거되었으

며, 공동체의식에서는 3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더불어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별 각각 .930(정서적지지), .931(정보적지지), .687(물질적지지), 

.877(평가적지지), .855(공동체의식), .921(긍정정서), .860(부적정서), .853(삶의만족), .965(예술지속의

도)로서 내적 합치도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척도

의 항목에 대하여 순화과정을 실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서 

각 척도의 단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와 같다. 이 분석과정에서 단

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공공지원’ 잠재변인의 측정

변인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관적 웰빙’ 잠재변

인의 측정변인은 긍정정서, 부적정서, 삶의 만족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

도에서 각각 1개의 항목을 제거한 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 참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GFI, NFI, CFI 계수가 0.90이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적합도 지수들이 매우 만족스러운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척도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의 단차원적 요

인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분야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30

33

57

58

16.9

18.5

32.1

32.5

활동

경력

2년미만

2-3년

4-5년

6-7년

8-9년

10년이상

6

5

11

16

13

127

3.4

2.8

6.2

9.0

7.3

71.3

연간

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

1천만원미만

2천만원미만

3천만원미만

4천만원미만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5

44

38

30

19

13

2

7

14.0

24.7

21.3

16.9

10.7

7.3

1.1

3.9

거주

지역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

경남

강원

제주

77

54

12

9

3

5

1

17

43.3

30.3

6.7

5.1

1.7

2.8

0.5

9.6

성별
남자

여자

82

96

46.1

53.9

협회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기타

120

49

9

67.4

27.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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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Table 2] Uni-dimensionality of measurement scales

구성개념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최초항목 최종항목 χ² ρ-value GFI AGFI RMR NFI CFI

공공지원 4 4 .812 .666 .998 .988 .002 .998 1.000

공동체의식
5(최초) 22.830 .000 .945 .835 .033 .940 .952

4(최종) 6.007 .050 .984 .918 .970 .970 .979

주관적 웰빙 3 3 .000 - 1.000 - .000 1.000 1.000

예술지속의도
6(최초) 74.303 .000 .898 .762 .013 .944 .950

5(최종) 4.810 .439 .989 .967 .004 .995 1.000

3.3 측정모델의 평가

Anderson & Gerbing [25]이 제시한 2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그리고 예술지속의도를 포함하는 측정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Amos 20.0으로 추정하였

다. 

  [표 3] 측정모델의 평가결과

  [Table 3] Evaluation result of the measurement model

구성개념
구성개념간 상관관계a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1. 공공지원 1.000

2. 공동체의식 .370 1.000

3. 주관적 웰빙 .551 .626 1.000

4. 예술지속의도 .638 .611 .768 1.000

Cronbach′s α .894 .855 .808 .965

구성개념 신뢰도 .973 .900 .946 .930

AVEb .902 .695 .854 .731

모델 적합도 χ²=115.813(p=.106), df=98, χ²/df=1.182, GFI=.928, AGFI=.900, RMR=.014, NFI=.919, CFI=.986, RMSEA=.032

주 : a : 상관계수의 표준오차 추정구간(two-standard error interval estimate)은 1을 포함하지 않음.

    b :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GFI 값이 .90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되는 측면도 고려

되어 본 연구의 측정모델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115.813(p=.106), df=98, 

χ²/df=1.182, GFI=.928, AGFI=.900, RMR=.014, NFI=.919, CFI=.986, RMSEA=.032). 모든 척도의 

Cronbach α값이 .808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구성개념 신뢰도 역시 .900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척도 분산 중 특성(trait)에 설명되는 비율을 뜻하는 평균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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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값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공공지원은 .902, 공동체의식은 .695, 주관적 웰빙은 

.854, 예술지속의도는 .731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척도의 수렴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또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5][26].

한편, 척도의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 여부

를 검토하였다 [27]. 이 평가에서 [표 3]의 6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AVE값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척도는 변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연구모델의 평가 및 가설의 측정

3.4.1 공공지원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가설 검증(H1)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이론변수들간

의 경로계수와 c.r값을 확인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예술분야 공공지원은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1을 제안하였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370을 나타내었고, c.r값은 4.228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어 제안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3.4.2 공동체의식과 주관적 웰빙에 관한 가설 검증(H2)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2를 제

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489를 나타내었고, c.r값은 5.503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4.3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에 관한 가설 검증(H3)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3을 제

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03을 나타내었고, c.r값은 2.19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3.4.4 공공지원과 주관적 웰빙에 관한 가설 검증(H4)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원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4를 제안

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370을 나타내었고, c.r값은 4.544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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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공공지원과 예술지속의도에 관한 가설 검증(H5)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원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5를 제안

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301을 나타내었고, c.r값은 3.70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3.4.6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에 관한 가설 검증(H6)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6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475를 나타내었고, c.r값은 4.268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6은 지지되었다. 또한, r2에서 볼 때 내생변수인 공동체의식과 주관적 

웰빙 그리고 예술지속의도는 13.7%, 51.1%, 68.0%가 각각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7 공공지원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H7)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공공지원은 공동체의식을 통해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7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검정을 실시

한 후, 실제 유의성 검증은 Two-tailed Significance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측정결과 공공지원이 공

동체의식을 통하여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 값은 .181(p=.002)로서 95%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고.

3.4.8 공공지원과 예술지속의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H8)

  [표 4] 제안모델의 추정결과

  [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경로(가설) 직접효과 총효과 C.R p-value

공공지원 → 공동체의식(H1) .370 .370 4.228 .000***

공동체의식 → 주관적 웰빙(H2) .489 .489 5.503 .000***

공동체의식 → 예술지속의도(H3) .203 .435 2.199 .028*

공공지원 → 주관적 웰빙(H4) .370 .551 4.544 .000***

공공지원 → 예술지속의도(H5) .301 .638 3.709 .000***

주관적 웰빙 → 예술지속의도(H6) .475 .475 4.268 .000***

공공지원 → 공동체의식 → 주관적 웰빙

(간접효과 : H7)
.181 .002**

공공지원 → 공동체의식 → 예술지속의도

(간접효과 : H8)
.337 001**

r2 (공동체의식) = .137, r2 (주관적 웰빙) = .511, r2 (예술지속의도) = .680

모델 적합도 χ²=115.813(p=.106), df=98, χ²/df=1.182, GFI=.928, AGFI=.900, RMR=.014, NFI=.919, CFI=.986, RMSEA=.032

주 : ** : p < .01,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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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공공지원은 공동체의식을 통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8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검정을 실

시한 후, 실제 유의성 검증은 Two-tailed Significance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측정결과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예술지속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 값은 .337(p=.001)로서 95%신뢰구간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고.

4. 결론

본 연구는 공공지원을 경험한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이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공동체의식이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공지원,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

의 매개효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 중 정부지원을 경험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데이터 중 총 178부를 공공지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그리고 

예술지속의도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연예술분야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에 대한 분석 

결과, 경로계수는 .370으로 나타났고 c r값은 4.228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공동체의식이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에 대

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489로 나타났고 c.r값은 5.503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공동체의식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 3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03으로 나타났고 c.r값은 2.19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넷째, 공공지원이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4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370으로 나타났고 c.r값은 4.544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공공지원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5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301로 나타났고 c.r값은 3.709로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여섯째, 주관적 웰빙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475로 나타났고 c.r값은 4.268로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일곱 번째, 공공지원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7에 대한 분석결과, 공공지원이 공동체의

식을 통하여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 값은 .181(p=.002)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공공지원과 예술지속의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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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는 가설 8에 대한 분석결과,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예술지속의도에 미치는 간

접효과 계수 값은 .337(p=.001)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공

연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공지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동

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탐험적으로 시도되는 연구로써 예술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적 확

장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앞

으로 공공지원의 수혜 대상으로써 공연예술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종래에는 바람직한 지원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공공지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측정 척도는 본질적으로 공연예술인이 지각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패턴을 파악하면 보다 타당하고 체계적인 공연예술정책 수립이 가

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연예술 공공지원에 

대한 후속연구가 가능하며, 이를 기초로 공연예술 공공지원정책 개선의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원 형태나 프로그램 등 기관별로 대입이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료 수집을 위

한 조사 대상자가 얼마나 대표적으로 추출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모두 활용하였으나, 설문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주로 온라인 설문에 의존했다는 점은 한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나,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변수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구성개념과 일치하는지에 대

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도니 변수가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측정척도가 완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

공지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연구모형의 개

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과 관련된 변수 간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변수들을 포괄한 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공지원과 공동

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탐험적으로 접근한 초기의 연구로서 의의

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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